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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안에서 평안하신지요?

남미 농아선교를 위한 기도와 후원을 해주셔서 계속해서 선교활동을 안전하게

잘 할 수 있었고 또한 저는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그 동안의 선교보고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초에 메데린에 돌아와서 계속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농아인들에게 성경(요한복음, 로마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가르치고 있

고 매주 토요일, 주일에는 오후 3시부터 6시30뿐까지 성경모임을 통해 성경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농아인들이 열심히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싶어하는 모

습을 볼 때 계속해서 함께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

고 가끔 농아인 몇몇은 꾸준히 모여 성경에 대해 토론하고 각자 성경말씀을 전

하는 연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정 문제와 관련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농아인

들이 처한 가정 문제들을 상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월 8일(토) 오후에는 메데린 주변에 거주하는 농아인 집에 인근 농아인들을 모

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경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3월 16일(주일) 에는 메데린 근교에서 농아인 5명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번

에침례 받은 농아인들은 기존 천주교를 믿거나 잘못된 이단 신앙을 가지고 있

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하고 믿음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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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내에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농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형

편이 어려운 농아인의 경우 교통비와 약간의 생활비도 조금 도움을 주고 있고

가끔 저녁식사를 제공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콜롬비아내 농아인들의 경제적인

여건도 나아지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콜롬비아 농아선교 팀장들을 세워 회의를 통해 성경모임 시간이나

운영 방식, 전도 도시 등에 관하여 함께 회의도 가졌습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먼 지방에 있는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

지만 콜롬비아 내전이 심해지면서 곳곳에 민간인 인질을 잡고 테러 등의 위험

이 높아져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속히 콜롬비아가 내전이 종식되고 안정이

되어 먼 지방에 있는 농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

히 소망합니다. 

콜롬비아내 농아 성도의 가족의 도움으로 현재 콜롬비아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

하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기도제목

1. 콜롬비아가 속히 내전이끝나고 안정 되도록

2. 농아인들의 경제적 회복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3. 저의 건강을 위하여, 영육간의 강건하도록

4. 장기체류비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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